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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다의 창조행정 VTS 빅 데이터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

†김 봉현 ․ 박 영수* ․ 조 경민**

†부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, * 한국해양대학교 교수, **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

요    약 :  2010년대에 들어서며 산업과 행정 등 전반 분야에 있어 주요한 아젠다가 되어 있는 빅 데이터는 산업화를 거쳐 전산화의 

장벽까지 넘어선 각 분야에서 혁신적인 데이터 활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있다. RADAR 및 관제설비의 도입으로 고도화

된 VTS의 관리 체계는 관제 서버의 구축과 선박의 선박자동식별장치(AIS)의 정착  등 항해설비 발전을 통해 전산의 장벽을 하나씩 

거둬가고 있다. 이제는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선박 교통 데이터를 통해 해사행정의 새로운 가치 창조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. 따라

서 본 연구에서는 예시를 통해 빅 데이터의 개념을 정리하고 해상교통관제를 비롯한 해사행정 전반분야와 해운, 항만, 선박 사업자 

전반에게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도모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. 본 연구결과가 VTS 발전 방안으로 활용되어 제도 개선

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 

핵심용어 : 빅 데이터, 클라우드, Risk Assessment, 위험계수, 미분방정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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